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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혜규 프로필 이미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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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혜규는 일상적 어휘를 특유의 반복과 상호 교차, 혼성으로 뒤섞는 어법을 주로 사용한다. 서울

과 베를린을 기반으로, 세계 무대에서 활동 중인 작가 양혜규의 개인전이 4년 만에 서울에서 열

린다. 그의 삶과 전혀 상관없다고 여겨지는 역사적 인물의 발자취나 사건을 자기만의 시선으로

읽어왔다. 이를 통해 사회적 주체, 문화, 시간이라는 개념에 다층적이면서도 지극히 개인적인 접

근을 꾀한다. 이번 전시 제목인 <서기 2000년이 오면>은 가수 민해경의 1982년 곡 ‘서기 2000

년’에서 비롯됐다. 미래를 향한 낭만적 희망을 담은 이 노래는 전시장으로 가는 길목에서 관람객

을 맞이한다. 관객은 이 노래가 가리키는 미래의 시점이 훌쩍 지나버린 위치에서 오히려 과거가

된 희망을 돌아본다. 국제갤러리K3. 9월 3일부터 11월 17일까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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